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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spectives of science educators on the learning situations 
of visually impaired students through scientific inquiry in a darkroom. Twenty-four science educators 
who came to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scientific inquiry in the darkroom’ activities. They were encouraged to touch models 
of 'the molecular structure of ice' and 'the structure of eyes' and to discuss with participants during the 
activities. Surveys were done before and after darkroom activities, and the discussions during and after 
the activities were recorded and analyzed. As a result,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science education 
for visually impaired students is both very feasible and necessary. Also, some of them, who have had 
an experience of teaching blind students and thought that they fully understood the learning situa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were especially surprised by the fact that they did not actually understand how 
it was like to be a visually impaired and responded that they were able to more deeply comprehend 
the learning situation of visually impaired students through these activities. Through this experience, 
participants also became resolute to try more deeply to understand not only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but also sighted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cientific inquiry in the darkroom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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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는 생활 주변의 자연 현상에 관심

과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고, 과학의 기본 지식을 이해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다시 말해, 과학 개념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

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인의 

양성이 과학 교과의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삶의 향유,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평생학습의 필요성”(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2011)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9학년까지의 과학과 교육과정은 나이, 성
별, 인종,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
의 함양을 견지하고 있다.

실생활 문제해결을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의 과학은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

다.”(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2011). 그리고 모든 학생에서 간과될 수 없는 상이 바로 장애학생이

다. 실생활 문제해결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후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한된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과학은 

실제 세계에 한 경험을 확 시켜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수단이 된다(Patton & Andre, 1989).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학 교과가 손으로 조작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Choi, 2009). 여러 장애 역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학생들은 학습을 

위한 이동과 시각정보 수집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각의 제한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폭과 깊이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반 

학생들이 우연히 획득하는 개념들까지도 시각장애학생들은 접할 기회

가 없는 셈이다(Han, 1989).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들은 모든 잔존 감각을 

사용하여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통해 문제 상황에 한 해결능력과 추론 및 유추 방법들

을 배울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09).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학생들은 과학학습을 통해 장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자신

의 문제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Kim, 
2002; Mastropieri & Scruggs, 1992; Yu, 2006). 시각장애학생이 직업

교육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이료교과의 경우, 기본적인 과학지식에 

한 이해가 필수적(Lee, 1995)인 점만 고려하더라도 과학교육은 시각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일반아동들 못지않게 중요한 교과이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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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 for the molecular structure of ice

Figure 2. Model for the structure of eye

2002).
시각장애학생들을 상으로 한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이 자연

의 세계를 무엇으로 ‘관찰’하며 어떻게 ‘탐구’하여 과학의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의미 있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들이 시각장애와 시각장애학생에

게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 지식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전문가 집단과 과학 지식의 전문성을 갖춘 과학교육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논의와 함께 해당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및 요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Cha, 2009; Park et al., 2012; Yook et al., 2009). 
무엇보다도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기

준과 수업의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상황을 

제 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Lee,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시각장애학생의 과학에 한 태

도를 조사하여 수업 방법, 학습 유형, 성적 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거나(Kim & Park, 2010; Lee, 2008; Lee & Park, 2005; Park 
& Lee, 2008), 시각장애학교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하여 시각장

애학생이 과학교육을 받는 환경에 한 연구와 함께 교사, 부모, 급우 

등의 인식을 분석하기도 하 다(Cha et al., 2013; Choi, 2009; Choi 
& Lee, 2009; Jang & Choi, 2010; Kim, 2005; Kwon, 2012; Yoo, 
1998). 그리고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을 돕기 위한 안에 한 다

양한 반응을 연구하거나(Kim & Lim, 1992; Koo, 2000; Lee, 2009), 
시각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시각장애

교육의 발달, 정의 및 분류, 시력 측정, 교수학습의 원리, 교과지도 

등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었다(Han, 1989; Im, 1991, 2008; Kim, 
2004; Lee, 1995, 1996, 2003). 

이처럼 시각장애학생의 과학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개념, 흥미, 
학습 환경 등 시각장애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충분하

지는 않지만 적잖은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시각장애학생의 행동특성을 관찰이나 실험으로 조

사하거나(Cha, 2009; Choi, 2009; Jeong et al., 2009; Kim & Lim, 
1992; Kim & Park, 2010), 전공 도서 및 관련 교재를 참고하는 간접적

인 방법을 사용하 다(Cha, 2009; Choi, 2009; Lee, 2010; Lee & 
Joung, 2004; Yook et al., 2009). 과학교육자의 입장에서 시각장애학

생을 위해 의미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안의 과학교육

자가 시각장애학생의 장애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자들에게 ‘시각장애학생 과학 역할놀

이’로써 암실에서의 과학 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황에 한 이해와 함께 과학개념의 지도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이와 함께 암실 경험 자체에 한 

인식도 조사하 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2013년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원 중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에 참여

한 과학교육자 24명을 상으로 하 다. 6명의 과학교육자들을 한 소

집단으로 구성하여 4회 진행하 으며, 암실 활동 전과 후에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 다. 24명 모두 면담을 하 으나 이들 중 외국인을 제

외한 23명이 사전 설문에 응답하 고, 미 응답자를 포함한 21명이 사

후설문에 응답하 다. 이 활동의 참여자는 17명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약 27세 다. 사전 응답자 중 19명이 장애학생 관련 과학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안 를 하거나 암실에서의 활동 경험은 3명을 제외한 

부분이 없었다.

2.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

시각장애학생과 똑같은 상황을 고려한 암실을 만들기 위해 약 5.4☓
4.4 넓이의 실내에 빛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차단하 으며 

참여자가 입장할 때의 빛도 차단하기 위해 이중 암막을 설치하여 운

하 다. 또한, 과학탐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상황조차도 똑같이 경험

할 수 있도록 벽면에 음각으로 숫자 판과 진행 판을 만들어 촉감으로 

이동 및 착석할 수 있도록 내부를 구성하고 실시하 다. 
암실 속에서의 실제적인 탐구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활동 주제에 

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 암실 속에서 참여자들에게 준비된 자료

들을 만져가며 탐구하도록 안내하 다. 준비된 자료들은 ‘얼음의 분자

구조 모형’과 ‘눈의 구조 모형’이었다.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Figure 1)은 고체 상태의 물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탁구공, 압정, 자석으로 연구자가 고안하고 제작하 다. 
하나의 물 분자는 탁구공 1개와 압정 4개 그리고 자석 2개로 구성하고 

탁구공은 산소 원자(O)를, 압정은 결합 위치를, 그리고 자석은 수소 

원자(H)를 비유한 것이다. 총 20개의 탁구공 물 분자를 이용하여 15☓
13☓10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 으며, 상자에 담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 다.
‘눈의 구조 모형’(Figure 2)은 눈의 구조와 기능 지도를 위한 것으로 

5배 크기의 모형이 사용되었다. 이 모형은 공막의 위와 아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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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 items for ‘science inquiry in the darkroom’ activities
상황 항목 주요 질문

사전 설문
참여자의 배경 성별, 연령, 장애학생 관련 과학교육 경험유무, 유사활동 경험유무 

시각장애학생의 과학교육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 지도 내용, 참여 이유

암실 활동

어둠 속 면담

활동자료의 탐색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학습 내용의 선택 및 구상
이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수 방법의 고안
이것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활동자료의 수정 및 보완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발전, 보완 수정할 것은 무엇인가?

밝음 속 면담
경험의 유무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는가?
경험 후 느낌 무슨 느낌이 들었는가?

사후 설문 시각장애학생의 과학교육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 지도 내용,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에 한 개선 및 보완
점, 소감 및 의견

망막의 위와 아래 부분, 수정체, 유리체로 구성되었는데, 눈을 이루고 

있는 공막, 각막, 홍채, 동공, 망막, 수정체, 유리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로 쉽게 부서지지 않으면서도 근육, 혈관 등도 촉각으로

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활동은 각 주제별로 략 15분씩 소요되어 활동 시간은 30분이 걸

렸고 활동 전 참여자들의 착석과 인사 및 안내 시간으로 10분, 활동 

후 불 켜고 다 같이 논의하는 시간으로 20분이 소요되어 1회당 활동 

시간은 총 60분 정도 다. 

3. 설문 및 면담 개발과 구성

사전 설문은 성별, 연령, 장애학생 관련 과학교육 경험유무, 유사활

동 경험유무,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 지도 내용, 참여 이유 등에 

관한 질문으로, 사후 설문은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 지도 내용에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에 한 개선 및 보완점, 소감 및 의견에 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과학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개발

하 다. 설문지 전체 문항의 형태는 자신의 생각을 주관식으로 진술하

는 형태로 구성하 다.
참여자가 과학탐구를 진행하는 동안 자유로운 화를 통해 다양한 

답을 얻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하 다. 질문 항목은 활동자료의 

탐색, 학습 내용의 선택 및 구상, 교수 방법의 고안, 활동자료의 수정 

및 보완, 경험의 유무, 경험 후 느낌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이 

질문들은 암실 환경에서 진행된 활동에 해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암실 속에서는 의견을 

말하는 참여자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없고, 눈을 마주치며 화하기가 

어려우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참여자의 좌석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뒤 좌석 번호를 호명하면서 참여자들과 면담하 다. 설문과 

면담 질문은 Table 1과 같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전, 사후 설문지를 수거하여 정리하 고, 녹음

한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특징을 분석하 다. 과학교육 전문가 3인의 

협의를 통해서 분석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유형화하고, 수정, 보완

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황 인식

가.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관심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에 참석한 이유에 하여 많은 참여자들이 

시각장애학생의 과학교육에 한 관심을 표현하 다. 사전 설문에서 

한 참여자는 “시각장애학생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직접 경험하고, 배우

는 과정을 겪어보고 싶어서, 또 수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 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학

생의 입장이 되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든가 “시각장애학생들의 

과학학습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를 찾

고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참여자

들은 체로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학생 상황의 

경험, 지도 및 학습 방법의 체험, 연구의 도움 등 시각장애학생에 한 

지식의 획득을 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심은 면담에서도 나타났다. 이 활동 전에는 시각장애학

생의 과학지도학습에 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체험 후 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고 말하 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 활동이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에 해 도움이 되며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 암실활동 3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6

저... 그... 들어오기 전에, 설문지 같은 것에 ‘시각장애학생들에게 과학 지도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문항이 있었잖아요. 그걸 채우지를 

못하고 들어왔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문항이. 물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니깐 아 그러면 어떤 건지 느낌은 이제 되게 

큰 그림이기는 하지만 어떤 건지는 알겠다는 거를...

나.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황에 대한 어려움 인지

참여자들이 암실 속에서 과학탐구 활동자료들(얼음의 분자구조 모

형, 눈의 구조 모형)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시각장애학생

의 학습상황에 해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 활동의 경우, 참여자들은 ‘탁구공, 자석, 압정’으로 이루어졌는

지 바로 알아내었다. ‘탁구공 하나에 압정이 네 개정도 박혀있다는 

것’과 ‘자석이 붙어 있어’ ‘탁구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탁구공이 6개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까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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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하는 세심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분자와 관련 있다는 단서

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활동자료를 이루고 있는 구성품들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과 조하는 것은 어려워하 다.

# 암실활동 3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진행자: (중략) 만져보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여자13: 모형 같은...

참여자14: 아직은 그... 모형 같은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15: 저는 무슨 모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16: 모형인데... 무슨 원자, 분자를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이지 않을까...

참여자17: 만져봤을 때 자석도 있는 거 같고 뭐 공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합쳐 놓은 거 같은...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을 가지고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구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

다. 참여자들은 활동자료를 가지고 ‘분자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을 곧바로 답하 지만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임을 아는 참여자는 

없었다. 연구자의 유도에 의해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임을 이끌어냈

지만 참여자가 생각하는 물 분자와 활동자료와 조시키지 못하 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토론을 통해 생각을 확장하여 물 분자 

여러 개로 이루어진 얼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는 처음에 활동자료가 상자 안에 담겨 있어 기체 상태라 

답하 지만 강한 결합과 빈 공간의 형성 및 분자간의 일정한 간격을 

미루어보아 고체 상태로 다시 답하 다. 

# 암실활동 2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진행자: 그게 분자 모형을 가져다가 뭐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 거는 금방 

아까도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뭐 보통 초, 중등에서 생각하면 무슨 

분자 모형부터 하는 게 좀 쉽고 보통 시작이 될까요?

참여자9: 물

참여자11: CO2, 물 분자.

진행자: 근데 지금 이것이 그거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참여자11: 아닌 거 같아요.

참여자9: 아니에요. 이거 복잡한 거 같아요.

참여자12: 덩어리가 많이 있어서.

참여자8: 물 분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

참여자12: 얼음인가?

진행자: 우리가 책에는 물 분자 하나씩 ,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하고 

이런 그림하고 이런 글자만 배웠죠? 근데 물 분자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참여자들: 아...

진행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데로 물은 한 가지 상태가 

아니...? 몇 가지 상태?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참여자들: 세 가지! 아... 음... 어렵다.

이는 참여자들이 물 분자를 처음 접했을 때 를 1개의 구성물로 

기억했던 것 때문에 여러 개의 구성물들로 이루어진 활동자료가 물을 

나타내는 분자 구조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 고 물질의 상태가 얼음

인 고체 상태라는 것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여자는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 활동자료를 눈으로 확인한 뒤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 활동자료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 알아내는 데 너무 어려워하 다. 암실 속에서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 활동이 학생뿐만 아니라 화학전문가에게도 어려워 알아내기 힘

들 것이라 하 는데, 그 이유로 현재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고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음을 말하 다. 

# 암실활동 2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0

저는 진짜 맨날 외울 때 육각수, 육각형 뭐 이런 얘기는 맨날 했는데 이렇게 

(물 분자가) 단체로 있으니깐 육각형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육각형 

할 때는 요렇게 만들어서 딱 붙여서 평면적이었잖아요. 이게 입체가 되니깐 

또 다른 형태의 이런 공간 속에서 이거는 정말 생각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 생각에 이거는 교수님들이... 어... 이런 거 말해도 되나? 

화학교수님이 한 번 체험해보고 물 분자인지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정말 새로운 

거 같아요. 

다른 과학탐구 활동으로 ‘눈의 구조 모형’ 활동자료를 탐색하는 과

정에서 “이 활동자료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 고, 참여자들은 비

교적 쉽게 ‘눈의 구조 모형’임을 알아내었다. 암실 속에서 ‘눈의 구조 

모형’ 활동을 탐구한 참여자들은 이 활동자료가 ‘눈의 모형’임을 접하

자마자 말하 다. 차이는 있었지만 활동자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각막, 
수정체, 시신경 다발, 유리체, 맹점, 황반, 홍채’를 찾았고 조금 더 자세

한 관찰을 요구하자 ‘핏줄, 신경, 조리개’가 있다고 답하 다.  각 

참여자들이 자신이 찾은 구성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동일한 구성물임

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표현하 으며 그 과정에 있어 크기, 모양, 
형태 등에 한 자세한 표현을 하기 어려워하 고 그로 인해 다른 

참여자가 언급하는 부분을 찾기 힘들어 하 으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활동자료와의 비교를 어려워하 다. 

# 암실활동 1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 이거 수정체 아닌가?

참여자3: 안에 있는 잠깐, 안에 있는 이거 가운데 이거는 잠깐 이게 앞으로 

꽂히는 거라고 수정체라고? 아닌데? 이거는...

진행자: 아니 지금 이거라 하면은 다른 사람은 뭔지 알 수 있어요?

참여자5: 안에 비어 있는 게 유리체 아닌가요?

참여자2: 유리체

진행자: 어떻게 손으로 만져보고 크기라든가 뭐 딱딱한 거라든가 뭐가 어떻다 

말해야 다른 사람이 아 이게 뭐다 이렇게 동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만 만지고 이거예요. “이게 유리체에요.”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여자5: 네. 안이 비어있고 말랑말랑한 유리체. 

참여자4: 어...어...어... 그... 맹... 제일 큰 그... 반구 거기에 플라스틱이 

각막이 아닌가...

참여자들에게 기존에 학습했던 지식으로 ‘눈의 구조 모형’ 활동자

료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참여자들은 자신이 배웠던 것을 

모형과 조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모형을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접하

고 활동자료를 만져본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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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학생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각장애학생도 눈의 구

조와 기능에 한 개념이 단어 및 내용 암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림이나 모형 혹은 실물을 이용하기보다 언어적 방법을 이용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Yoo, 2009). 이는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 활
동에서의 면담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가르

치는 방법이 획일화되어 있고 모형이나 실물을 활용한 다양한 지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특이하게도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을 하는 중에 자신이 설명

하고 있는 부분을 제 로 가리키지 못하고 ‘이거’라는 지시 명사를 

사용하 는데 이는 암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사

실을 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얼음의 분자구조 모형’의 활동에서

도 동일함을 보 고 같은 상황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을 지도하

고 연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시각장애학생 입장에서의 학습상황 자각

암실 상황에서의 탐구 활동이 끝난 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하여 시각장애학생 입장에서 학습상황을 자각하게 된 다양한 의견

들을 말하 다. 참여자들은 시각장애에 해 이론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며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 다. 또한, 자신과 같은 정안 학생과 

시각장애학생의 차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의 생리적 부분까

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 다.

# 암실활동 3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8

저희처럼 보이는 사람들(sighted people) 막 함부로 놓잖아요. 그런데 조심조

심 분리를 해 가면서 이건 뭘까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운 걸 발견하면 그때는 이제 조심조심 

할 거 같고요. 좀 익숙해지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 좀 더 이제 아 나 이거 

알아 그러고선 이제 바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고 안보이고의 

관점이 좀 많이 틀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암실활동 4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21

우리가 눈 깜박하면 눈 뜰 때 보이는데 그 분들은 깜박깜박해도 안 보이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 저렇게 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속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깜박여도 어차피 안 보이지만 계속 깜박이면서. 

네. 커튼 없는 느낌 드는데 손도 막 휘저을 수 있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커튼이 있으니까 지금 그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교사인 참여자는 시각장애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이 자신이 설명하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해 답답하게 생각하 는데 자신이 

직접 상황에 처해 보고 나니 자신의 수업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느끼

고 반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암실활동 3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5 

저는 사실 시각장애학생을 봉사하는 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은 학생이 전맹이에요. 그런데 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해주면 알아듣겠지 했는데 점점 그게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단어를 

가르쳐야 할 때 되게 난감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말로 잘 설명해준 거 같은데 

왜 못 알아듣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간단한 눈 

같은 것도 어두운 상황에서 손으로만 알아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대개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쳤었단 생각이 들어요.

다른 참여자의 경우 모형이라는 것은 시각화하기 위함인데 시각장

애학생의 경우 실제 물 분자가 모형과 같다고 전달되는 것에 한 

고민이 생겼다고 답하면서 시각장애학생들은 이것을 정말 어떻게 느

끼고 받아들일지 궁금해 하 다. 경험을 통해 지도 방법 이전에 활동자

료를 시각장애학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가지게 되는 느낌에 해 궁금

해 하는 것으로 보아 시각장애학생의 입장에서 더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암실활동 3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6

사실 저는 그 제가 시각장애학생이라면, 그리고 이 물질이 그러니까 탁구공도 

모르고 압정도 모르고 그런 학생이라면 이 느낌이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겠다, 초등학

생을 어떻게 가르쳐야겠다,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어요.

시각장애학생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황에 한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변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관점으로 시각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라.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수방법 및 교구 고안

참여자들은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수방법 및 교구를 다양하게 제안하 다. 설문 조사에서 “만약 시각

장애학생의 과학학습을 지도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까?”라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 지도 내용

에 해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실생활에 필요한 이론과 실험을 제안하 다.  그리고 “그에 맞는 내용

을 지도”해야 한다는 ‘맞춤’에 초점을 둔 내용과 “정안학생과 동일한 

내용”, “어떤 내용이라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같음’에 초점을 

둔 내용도 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험기구, 도구, 
자료, 휴 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교구들을 활용하는 과학학습지도”, “다른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내

용”과 같이 체 감각 및 다감각을 이용하는 내용과 “실제 모형을 

만져보는 활동”, “찰흙 등을 통해 그 사물과 똑같이 만들어보는 활동”, 
“모형활용 교육”과 같이 모형을 활용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빛, 
역학, 전자기학, 색, 파동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제시하 으

며 쉽게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면담에서도 참여자들에게 “이것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 다. 한 

참여자는 장애학생의 학습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촉각을 이용하여 부분에서 전체를 관찰하고 시각적으로 부분에

서 전체로 재구성해야 하는 한 단계가 더 존재하기에 어려울 것이며, 
자신이 체험한 것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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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생각하 다. 하지만 처음에 언급한 것들을 ‘못 한다’라고 하

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하 다. 이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의 과학학습을 위한 깊은 고려를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 암실활동 2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2

이게 촉각으로 만진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시각으로 재구성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그러니깐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잖습니까? (중략) 고민해 

봐야 될 게 어떻게 자기가 체험한 거를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하고 공유하거나 

논의 할 수 있을까? (중략) 그래서 이게 논의를 더 하던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학습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교재도 있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초등학교 교사인 한 참여자는 “초등 수준에서의 교수 방법으로 구

체물을 제시하여 촉감을 활용하여 경험하게 하고 원자, 분자의 개념에 

해 설명할 것”을 제안하 는데, 이것은 암실 경험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암실 활동에서 자신이 촉각과 청각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과학 수업을 제안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예상하기도 하 다. 또한 이 경험으로 인해 시각

장애학생에 한 다른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 고, 시각장애학생

들의 상황을 고려한 도구가 필요하며 제작하는 데 있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

# 암실활동 4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22

우선 학생한테 저는 물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깐 한 번 손으로 제가 느낀 

거는 오로지 청각 소리랑 그 소리 있다는 거랑 손의 촉감과 그 몸으로 대충 

거리감들을 여하튼 느끼는 것들을 오로지 제 신경이 그 쪽에 집중이 되더라고

요. (중략)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구체물을 만져보고 (중략) 그런 

것들이 세 하게 고려해서 그려져야 되겠구나. 학생들은 오로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느껴야 되고 소리로 들어야 하니까 (중략) 구체적인 그런 

실제 경험과 특히 뭐 이건 분자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개념 간에 이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헷갈린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다른 참여자는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을 어려워하면서도 이 활동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제안하여 효과적인 물의 분자 구조 

모형 탐색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심화 학습으로 

실물(수증기, 물, 얼음)을 제공하여 촉각으로 경험하게 하고 세 가지 

상태의 물 분자 모형과 조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 다. 또 다른 

참여자는 교구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시각장애학생에게 교구를 활용

한다면 양질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 다.

# 암실활동 2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8

떨어져 있는 분자 하나. 그 아이를 먼저 탐색하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형태를 맞춰봐라 이렇게 최대한 붙여봐라 

하면 육각형이 최대가 될 거고... 뭐 이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미스터리 박스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보게 하고 아이들이 추측을 잘 못 하자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 물 분자 하나를 탐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육각형을 만들면 육각형이 

될 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수업이 

끝난다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물 분자가...

참여자들은 시각장애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과학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에 참여하 으나 활동자료들

을 탐구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 다. 그러나 연구자와의 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이 활동자료들의 보완점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수업을 고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암실에서의 경험은 과학교

육자들이 시각장애학생에 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한 교수 방법을 고안할 수 있게 하 다. 따라서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은 과학교육자들에게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은 정안인 참여자들에게 시각

장애상태에 한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들의 과학학

습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들며 자신의 경험을 토 로 한 자각을 

통해 시각장애학생의 과학교육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

은 시각장애학생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과학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교수 방법 및 도구를 고안하고 과학교육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게 됨과 동시에 정말로 시각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 일반 학생의 학습상황으로 인식 확장

가. 일반 학생에게 모형의 중요성 부각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을 경험한 과학교육자들은 모형이 시각장

애학생뿐만 아니라 정안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 고 모형

을 활용한 수업을 할 것을 제안하 다. 수업 방법 및 도구의 고안을 

하는 데에서도 시각장애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모형이 중요하다

는 것을 언급하 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며 익숙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일치시켜 답하기 어려워하 다.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

을 연결하여 학습자에게 생소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친

숙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개념 이해를 도와주는 모형의 효과(Noh 
et al., 2013)를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활동의 경험을 통해 모형

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또한, 암실 활동으로 체 감각을 

활용한 관찰과 주의 깊고 세심한 관찰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일반 학생

의 수업 상황에 활용할 것을 언급하 다.

# 암실활동 4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23

아 저는 눈의 구조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오늘 막 이렇게 해부하면서 

뭐지? 이게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막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모형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안 일반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모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게, 이게 명칭이 뭔지 잘 

알 수 있게...

# 암실활동 2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2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게 그 형식적 조작기가 안 되면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칠판이나 빔을 사용해도 평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눈이 보이는 학생이든 안 보이는 학생이든 실제로 만져보면 이게 사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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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109.5도니 이런 얘기 해줘도 그냥 이게 숫자로만 보지 이게 안 와 

닿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비유나 

모형이라는 것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르쳐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수업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나. 일반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능 습득 환경으로서의 암실 

활동 제안

참여자들은 암실이라는 상황이 좋은 소재가 되어 학생들에게 재미

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정안일 때와 다른 상황의 경험을 통해 모형을 

활용한 개념 습득 외 다양한 교육적 기능 얻기를 기 하 다. 한 참여

자는 면담에서 “기존에 막 보일 때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구조에 

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하 다. 
또한, 참여자들은 암실 활동을 통해서 시각에 많이 의존하는 일반 

학생들에게 다른 감각들을 조금 더 발달시켜 줄 것이라고 기 하면서 

시각에 의존하여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다른 감각을 활용한 

지도 방법을 제안하 다. 즉, 암실 활동은 일반 학생에게 조심성, 세심

한 관찰, 다른 감각의 발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

다. 

# 암실활동 3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4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형, 학교에 모형이 있더라도 거의 보여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는 걸로 끝냈었는데 이렇게 만져보게 다른 감각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 암실활동 3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7

그래서 이렇게 불이 다시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또 보면서 이제 다시 촉각으로 

느껴보니까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 (중략) 그런 걸 느끼면서 아, 확실히 

시각만 의존해서 공부하기 보다는 이제 좀 촉각도 의존하고 시각도 의존하고 

조금 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암실에서의 활동이 ‘탐구’같고 다른 활동자료를 제시하고 서

로 탐구한 것들에 해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에 더 

재미있었다고 하 다. 암실에서의 활동이 과학자의 연구 활동과 같다

고 생각하 으며, 암실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말하 다. 

# 암실활동 2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1

비유적인 건데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게 사람들이 과학이나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론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론이 계속 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둠 속에서 뭘 만지는 거 같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불을 켤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을 켤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 만지면서 ‘이거 저럴 거야, 이건 저럴 거야’라고 계속 이렇게 ‘어... 뭐지... 

예측을 하고 이론을 만드는 과정이 과학의 활동이랑 되게 비슷할 수 있겠다’라

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볼 수 없고 제한된 어떤 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과학의 활동, 과학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얘기해줄 때 비유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참여자들은 자신도 이전에는 눈에 해 잘 안다고 생각하 지만 

실제로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하면서 일반 학생이 장애학생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다. 

# 암실활동 3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4

장애인 체험 같은 걸 하면 시각장애 관련해서는 그냥 안대 끼고 어느 정도 

장애물 있는 데서 걸어 가보기 이런 정도로 체험을 하고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과 관련해서 이런 체험을 해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애를 가진 애들은 공부를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

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활동자료만이 아닌 암실 활동 자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업 

방략을 고안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활동이 시각장애학생과 그들의 

과학교육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상과 주제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보통학생에게 적용한다면 완벽한 양식을 

만들거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라는 설문 

답변을 통해서도 일반 학생으로의 적용을 볼 수 있었다.

다. 일반 학생 지도 경험 반성 및 주의 깊은 지도 다짐

참여자들은 일반 학생에게 암실 활동을 적용하는 것에 해 긍정적

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자신이 일반 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반성하

다. 암실에서의 활동을 통해 학습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제 로 설명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족한 학습을 했음을 인정하 다. 게다가 자신이 

지도했던 학생들이 지식을 전수받지 못함에 해 이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 으며, 앞으로의 수업에 주의 할 것을 다짐하 다. 

# 암실활동 4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22

실은 저도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저거를 왜 모를까라는 상황이 많았고 

저 아이들한테도 이건 이런 거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거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이걸 왜 모르지 

근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구나.

# 암실활동 2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0

저희가 너무 이렇게 정해진 길로 이렇게 teaching 을 해왔기 때문에 해보지 

않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teaching 하지 않고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이 방법 안에서만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자율권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잖아요?

또한, 암실 활동을 경험하면서 연구자가 요구했던 것들이 자신에게 

제 로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통해 혹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

으로 하지는 않았는지에 해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이 활동으로 인해 자신이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만 

수업했던 행동에 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암실활동 4회차, 어둠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24

그러니깐 눈이 안보이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보고 그냥 눈이네 하고 

나 다 알아 하고 넘어갔을 텐데 뭔가 눈이 안보이니깐 만져서 알아야 되잖아요. 

(중략) 더 그러니까 저도 눈의 구조에 대해서 지겹도록 많이 배웠지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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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만지니깐 좀 더 뭔가 내가 헛된 공부를 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애들 

알려줄 때는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해 보면 참여 한 과학교육자들은 암실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제 로 설명하지 못하

다. 이를 통해 이전 자신의 학습 방법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이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교수 방법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일반 학생에게 교구를 이용한 학습을 

제안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교육적 기능 얻기를 기 하

다. 또한, 학생의 학습이 더딜 경우 더 자세히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시각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암실에서의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 다. 

3. 과학교육자 자신에 대한 상황까지 인식

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면담과 설문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이 활동을 경험한 것에 한 느낌

을 물어보았을 때 ‘보인다’는 것에 한 자신의 태도를 가지고 답하

다. 즉, 참여자들은 암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면서 자신이 정안

인으로 ‘보인다’는 것에 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 다. 

# 암실활동 1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4

제가 아까 이거 만지면서 손에 압정이 찔려가지고 지금 다행히 피는 안 

나지만 그러니깐 지금 불 켜고 보니깐 압정이 있구나 하고 조심하게 되는데 

만약 안보였으면 위험을 모르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중략) 보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 암실활동 1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3

더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 사후 설문, 문항 13번

나의 눈이 보이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더 가져야 할 것 같다. 보인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특수과학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과했었던 상황에 대한 ‘깨달음’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과 밝음 속에서 연구자와의 토론을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무슨 느낌이 들었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참여

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시각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눈 뜬 장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하여 보지 않게 된 것은 아닌지 설명하 다.

# 암실활동 3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7

저도 평소에 진짜 시각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거를 눈 모형을 보기는 봤는데 실제로 이게 감각만으로 촉각만으로 

이 눈을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고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암실에서의 촉각 관찰과 밝음에서의 시각 

관찰 그리고 재 촉각 관찰이 각각 새로운 느낌을 주었고, 시각의 존재

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색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해 재인식하 고 공간을 인식하고 

물체의 위치가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암실활동 1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5

만지면서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불이 켜졌을 때 나타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몰랐는데,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불을 켜보고 나니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안보는 상태에서 머릿속으

로 상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 암실활동 1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1

저는 돌아올 때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번호랑 번호가 그래서 좀 더 무섭고. 

근데 지금 보니깐 별로 안 멀고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데 번호 바로 앞에 의자가 놓여 있으면 상관없는데 

의자가 원래 알던 위치에서 움직여 있으면 찾는 데도 오래 걸려서 되게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과학교육자 자신에 대한 ‘성찰’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정안인이기 때문에 간

과했었던 상황에 해 깨달음과 동시에 교육자로서 자신의 기존 신념, 
사고, 생각이 변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시각장애학생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행

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습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 도움

을 주어야 한다는 다짐을 볼 수 있었다.

# 암실활동 4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24

그냥 못 본다는 게 되게 그런 거 같아요. 어차피 사람은 시각의 80% 정도 

의존하니까 80%를 잃었을 때 어떤 다른 대체 감각을 이용해서도 잘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깐 다른 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 

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못 보든 다른 장애가 있든 간에.

초등학교 교사인 다른 참여자의 경우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천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으며, 많은 경험보다는 양질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 는데 이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견고한 생각에 

변화를 주었고 이 활동이 교사의 더 나은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암실활동 4회차, 밝음 속에서의 면담, 참여자22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정말 눈으로 떠도 똑같고 감아도 

똑같은 상황을 정말 절실하게 체험을 하니까 이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깨달음을 가졌고요. (중략) 저는 이걸 하면서 그러니깐 

제가 교사로서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초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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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아이는 이 심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각장애는 

어떻게 보면 안보여서 우리가 처음 생각해보니깐 이렇게 됐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새로운 상황은 암실 속에 처음에 들어와서 손으로만 만져야 되는 

그 상황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굉장히 

전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깐 어떤 질적인 체험을 고안할 수 

있는 체험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제 패러다임이 완전 좀 바뀐 것 같거든요? 학생을 대할 때.

이와 같이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은 과학교육자에게 시각장애학

생의 학습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안인으로서 

시각의 부재에 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며,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

함을 갖게 해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이기 때문에 큰 관심 없이 

강 보아 넘겼던 상황에 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과학교육자 자신에 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황에 

한 과학교육자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과학교육자들은 시각장애학

생의 학습상황에 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자신

이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배운 

과학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과 같은 상황에서 과학탐구 

활동을 어려워하 다. 이것으로 과학교육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얼

마나 답답한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고 과학학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부분까지도 확 하여 시각장애학생의 입장을 고려하 다. 
시각장애학생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과학교육자들은 다양한 교수방법

과 새로운 도구를 제안하면서 과학교육이 가능함을 주장하 다. 
더불어 일반 학생의 학습상황을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다. 교사 자신

이 암실에서 겪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과학학습에

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다짐을 

하 다. 또한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이 촉각에 의존한 주의 깊은 

관찰과 추리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활동

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 으며, 아울러 정안인 교사들과 학생들이 시각

장애학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 다. 더 나아가 무엇인

가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암실에서의 활동과 같은 교육은 모든 이에게 필요하

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소 시각에 많이 의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됨과 동시에 시각 정보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보인다는 것에 해 

감사함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에 해서도 

반성하 다.
이와 같이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과 같은 직접 경험은 과학교육자

들에게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황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과학교육자들은 과학탐구 활동 주제들을 이미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실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지도 방법에 해 반성하면서 시각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의 

학습상황과 자기 자신의 상황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실물이나 

모형과 같은 교구를 이용한 교육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하며

(Jeong et al., 2009; Kim, 2004; Kwon, 2012), 시각장애학생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교구를 고안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Han, 1989; Im, 1991, 2008; 
Kim, 2004; Lee, 1995, 1996, 2003; Yoo, 1998).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은 후속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과학 교구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이 활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발 과정의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이 일반 학생에게 하나의 교육

이 될 수 있는지 교사와 학생 측면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Cha et 
al., 2013). 또한, 이 연구는 과학교육자의 인식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상

황에 한 인식을 조사한다면 시각장애학생의 과학교육을 위한 유익

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과학교육자들이 암실 속 과학탐구의 경험을 통해서 시각장애학생

의 과학학습상황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는가를 조사하려는 것

이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과학교육학회에 참석한 과학교육자 중 24명
에게 ‘얼음의 분자 구조’ 및 ‘눈의 구조와 기능’에 한 모형의 접촉과 

화를 통해 ‘암실 속 과학탐구’ 활동을 하게 하 다. 활동 전, 후에 

설문을 하 고 활동 중의 개방적 화와 끝난 다음의 자유토론을 녹음

하여 전사한 뒤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암실 속 과학탐구를 통해 과학

교육자들은 시각장애학생의 과학교육이 필요하며 가능할 뿐 아니라, 
이들의 학습상황에 해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

들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도하 음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암실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학생뿐 아니라 학습

에 소외된 일반 학생의 입장을 더욱 깊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암실 속 과학탐

구’ 활동의 교육학적 함의를 논의하 다.

주제어: 과학교육자, 시각장애학생, 암실 속 과학탐구, 장애인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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